
문제집 만들기부터 첨삭까지 — 우리 집 AI 문제집 이야기

아이 문제집 하나 만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중학생 아이 공부를 돕다 보면 "비슷한 유형 문제 좀 더 풀려야겠다" 싶은 순간이 온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들려면 일이 커진다. 문제집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고, 숫자를 바꾸고, 바꾼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지, 답이 맞는지 내가 다시 풀어 확인해야 한다. 한 세트에 수십 분이 금방 간다.

무엇보다 새로 만든 문제는 답 오류가 섞이기 쉽다. 검산 없이 아이에게 건네기 어려운 이유다. 그래
서 AI에게 문제 만들기를 맡기되, 만든 답을 그냥 믿지 않는 구조를 함께 만들었다.

만든 것 ① — 사진 한 장이면 문제집이 나온다

사용 방식은 단순하다.

기존 문제(예제)를 사진이나 PDF로 올린다. 여러 장도 된다.

학년·과목·문제 수·난이도(쉽게/비슷하게/어렵게/골고루)·형식(주관식/객관식)을 고른다. 과
목은 사진만 보고 자동 판별도 된다.

잠시 기다리면 문제집이 완성된다. 창을 닫아도 생성은 계속되고, 지난 문제집 목록에서 다시
열어볼 수 있다.

완성된 문제집에서 '더 어렵게' '비슷하게'로 파생 문제집을 이어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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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만드는 첫 화면 — 예제를 올리고 학년·과목·난이도·형식을 고른다. 아래는 실제로 만든 지난 문제집 목록



핵심은 검산이다 — AI가 만든 답을 AI가 다시 의심한다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단원 분석: 올린 예제를 읽어 과목·단원·핵심 개념·문제 유형을 파악한다.

문제 생성: 분석 결과와 옵션에 맞춰 새 문제를 만들고, 도형 문제는 그림까지 함께 생성한다.

답 검산 (별도 단계): 만든 문제와 답을, 생성과 분리된 검산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푼다. 틀
린 답이 발견되면 기록을 남기고 정답을 고친 뒤에야 완성으로 처리한다.

검산이 실제로 답을 고친 사례가 있다. 중1 수학 '공간에서 위치 관계와 전개도' 문제집에서, 정팔면
체 전개도를 접었을 때 평행한 면을 짝짓는 문제였다.

- 생성된 답: 면 1-면 4, 면 2-면 5, 면 3-면 8, 면 6-면 7

- 검산 지적: "면 3과 면 8은 꼭짓점을 공유하므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 교정된 최종 답: 면 1-면 4, 면 2-면 5, 면 3-면 6, 면 7-면 8

전개도를 머릿속으로 접어야 보이는 오류라 사람도 넘기기 쉬운 지점인데, 검산 단계가 잡아내 기록
까지 남겼다.

영상에서 푸는 바로 그 과학 문제집 — '검산 완료' 표시와 단원 분석, 그림 문제가 함께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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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이 답을 바로잡은 대표 사례 — 정팔면체 전개도 문제 아래에 생성된 답, 검산 지적, 교정된 답이 기록으로 남는다

그림도 숫자만큼 검증한다

검증은 답에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문제집의 삼각형 그림을 보더니 "각도가 문제에 쓰인
숫자랑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보니 그랬다. 그림이 템플릿을 재사용한 것이라, 라벨은 50도
인데 그려진 각도는 다른 경우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각도·길이가 주어진 도형은 문제의 값에서 좌표를 계산해 새로 그리고, 그린 도형을 다시 재
서 문제 수치와 대조(오차 1도 이내)하는 절차를 넣었다. 삼각형 17개를 이 방식으로 전부 다시 그렸
고, 재측정 오차는 최대 0.03도였다. 아이가 그림을 보고 헷갈리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만든 것 ② — 이제는 풀고, 제출하면 첨삭이 온다

문제집이 쌓이자 다음 욕심이 생겼다. 종이에 풀고 답지 보고 줄 긋는 대신, 태블릿에서 바로 풀고 첨
삭까지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문제집을 새 앱으로 옮기고 풀기 기능을 붙였다.

태블릿 펜으로 문제 위에 직접 필기하며 푼다. 손바닥이 닿아도 펜만 인식한다.

객관식은 보기를 눌러 고르고, 주관식은 필기로 답을 쓴다.

다 풀고 제출하면 AI 선생님이 틀린 문제만 골라 첨삭을 달아 준다. 필기로 쓴 답도 읽어서 판
단한다.

부모와 아이 계정을 나눠, 아이는 답지를 볼 수 없고 대조 단계에서만 정답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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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실린더 그림을 보며 밀도 문제를 펜으로 푸는 중

실제 사용 영상 (46초)

▶
실제 사용 영상 (46초)

영상 파일: 공모전_문제집_편집-자막본.mp4 — 별도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밤, 중1 딸아이가 아이패드와 펜으로 직접 풀어 본 첫 실사용 테스트 영상이다. 그림이 많은 과
학 문제집을 골라 풀고, 제출하자 첨삭이 돌아오는 것까지 담았다. 첨삭이 "틀린 이유"까지 짚어 주
는 걸 보고 아이 반응이 꽤 좋았다. 틀린 문제에는 왜 틀렸는지, 다음에 뭘 기억하면 되는지가 붙어
오기 때문이다.



제출 후 대조 화면 — 위에 첨삭 총평이 먼저 보인다

틀린 문제마다 달리는 문제별 첨삭

지금까지의 실사용 내역

만든 문제집 13건, 총 96문제 — 전부 검산 완료 상태로 보관돼 있다.• 



과목 구성: 수학 9건(일차방정식, 공간 위치 관계, 삼각형의 각, 평행선 등), 영어 2건(현재완
료), 국어 2건(중심 내용 파악 등).

파생 생성도 실제로 썼다. 영어 현재완료 문제집에서 '더 어렵게' 8문제, 국어 문제집에서 '비
슷하게' 6문제를 추가로 만들었다.

여기에 오늘, 그림 중심 과학 문제집 6문제를 새로 만들어 새 앱에서 첫 풀기·첨삭 테스트까지
마쳤다.

만들고 보니 남는 생각

AI가 문제를 만드는 시대라는 말은 쉽다. 그런데 정작 필요했던 건 생성 능력이 아니라 검증 구조였
다. 답을 다시 풀어 확인하는 단계, 그림을 실측으로 대조하는 절차, 아이가 쓴 필기를 읽어 틀린 이
유를 짚는 첨삭까지 —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장치들이 쌓이자 비로소 아이에게 건넬 수 있는 문제집
이 됐다.

아직 가는 중이다. 문제 생성 파이프라인을 새 앱으로 옮기는 작업과, 완성된 문제집을 집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는 흐름이 남아 있다. 그래도 오늘, 아이가 "한 번 더 풀래"라며 태블릿을 붙잡는 걸 보니
방향은 맞게 잡은 것 같다.

사용한 AI: Muse, Claude Code — 문제집 생성·검산 파이프라인과 기존 문제집 앱은 Claude Code로 만들
었고, 태블릿 풀기·첨삭 앱과 이 글의 정리는 Muse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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